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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ople use social network services (SNSs) for various purposes, for example, to share information, to express 

themselves, and to strengthen social relationships with others. Meanwhile, problem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infringement become a social issue and thu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bout 

inappropriat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crease in SNSs (e.g., Facebook). Although people 

have privacy concerns in SNSs, they behave in a contradictory way, voluntarily presenting themselves and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phenomenon is called ‘privacy paradox’. 

Using dual factor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henomenon of privacy paradox by looking into enablers 

(e.g., self-presentation) and inhibitors (e.g., information privacy concern) for continuous use of Facebook that 

can co-exist independently of each other. It also includes antecedents of self-presentation (i.e., narcissism, 

need for affiliation, involvement, and self-efficacy) and those of information privacy concern (i.e., previous 

experience of privacy infringement, privacy awareness, and privacy control). The results show that most 

hypothesized relationships were supported. These findings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for SNS providers 

who want to promote continuous use of SN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enhanced privacy 

policies are required, this study would be a useful reference for future research on information privacy issues 

in S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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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정보 공유 및 사회적 관계 관리 수단으로 널

리 활용되고 있다. SNS를 통해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

와 지식을 공유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사회적 연결 관

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Dwyer, 2007; Korolova 

et al., 2008; Mehdizadeh, 2010). SNS 사용자들은 

프로필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용자들을 식별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인 

및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갈 수 있다 

(Boyd and Ellison, 2007; Nadkarni and Hofmann, 

2012). SNS에서의 이러한 자기표현 기능과 편리한 네

트워크 확장 기능은 기존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수단인 이

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등과 차별화되도록 한다. 

SNS 중 페이스북(Facebook)은 월평균 약 15.5억

만명(2015.9 기준)의 실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

계 최대 규모의 SNS이다 (Statista, 2015). 페이스북은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로 조사되었다 

(DMCMedia, 2015.12). 이와 같이 페이스북은 SNS

의 대표적인 서비스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

근 페이스북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Krämer 

and Haferkamp, 2011; Wilson et al., 2012). 사람들

이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목적은 자기표현, 새로운 대

인관계 형성 및 기존 대인관계 유지, 평판관리, 정보검

색 등 다양하다 (김유정2013; 마은정, 2013; Litt et 

al., 2014). 한편,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

이버시 침해 문제, SNS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피로

감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중단을 고려하기도 한

다 (Alam and Wagner, 2013; Hoadley et al., 2010). 

이와 같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있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함께 공존한다. 그간 페이스북 사용에 대한 연

구는 사용자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 사용 

동기, 사회적 교류에서의 페이스북의 역할, 프라이버시 

및 정보 노출 등에 대해 진행되어 왔는데 (Di Capua, 

2012; Wilson et al., 2012), 대부분 긍정적 영향 요인 

혹은 부정적 영향 요인 중 한 측면만을 분석하였다. 특

히 MIS 분야에서의 SNS 연구는 만족, 품질, 기술 수

용, 혁신 확산 등의 긍정적 요인에 보다 집중하여 연구

되어왔다. 그러므로 다양한 현상이 공존하는 SNS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Cenfetelli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에 있어 프라이버시

와 관련한 부정적인 측면(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과 긍

정적인 측면(공개적인 자기표현)이 동시에 공존하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 현상에 주

목하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 듀얼팩터이론(Dual Factor Theory)을 핵심 이론

(Overarching theory)으로 활용하여 연구 프레임워

크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 북의 

지속 사용의도 및 실 사용(시간, 빈도, 강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촉진요인으로 자기표현(Self-

presentation)을, 부정적 억제요인으로 정보 프라이버

시 염려(Information privacy concern)에 초점을 두

고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SNS인 페이

스북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을 통해 프라이버시 패

러독스 현상을 이해하고,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 이

탈 방지와 지속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프라이버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

SNS 사용자들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염

려하면서도 동시에 SNS 상에서 자신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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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표출하는 자기표현(Self-

presentation) 또는 자기공개(Self-disclosure) 행위

를 한다 (Acquisti and Grossklags, 2005; Barnes, 

2006; Taddicken, 2014; Tufekci, 2008). 사람들

은 프라이버시 정보가 SNS를 통해 과도하게 노출됨

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염려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

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적절치 않게 사용될 가능

성에 대해 걱정한다 (박경자 외, 2014; Pavlou et al., 

2011; Rader, 2014). 한편, 사람들은 SNS를 통해 자신

의 생각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소한 일상사와 최근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들을 글과 사진, 동영상 등으로 

게시하는 행동을 한다 (마은정 외, 2013; Kim et al., 

2011). 또한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하고 대표 사진과 상

태 메시지 등을 업데이트하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

한다 (고준 외, 2008; 마은정 외, 2013; Haferkamp 

et al., 2012; Mehdiazdeh, 2012). 최근 SNS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됨에

도 불구하고 SNS에는 매일 5억개 이상의 사진들이 게

시되고 있으며 이 중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되는 사진

의 수는 약 3억 5천만개에 이른다 (Lang and Barton, 

2015). 개인에 대한 정보가 내포된 이러한 게시물들은 

이미지 태깅 및 링크 공유 등을 통해 SNS 사용자들에

게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염려하

면서도 공개적인 자기표현이라는 상충된 행동을 하

는 현상을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라고 한다 (Barnes, 

2006; Taddicken, 2014).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

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참여자 간 

형성된 프라이버시 구성의 견고성과 같은 상황적 요

인을 고찰하거나 (Baek, 2014), 유희성(enjoyment) 

및 인지적 몰두(cognitive absorption) 등의 인지적/

감성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Alashoor 

and Baskerville, 2015; Keith et al., 2013).  또한 프

라이버시 패러독스 관련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계

산 (Privacy Calculus)과 같은 비용-이득 분석 (Cost-

Benefit Analysis) 모형을 이론적 근간으로 많이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에서의 프라이버시 패러독

스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듀얼팩터이론을 주요한 이

론적 배경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2 듀얼팩터이론(Dual Factor Theory)

듀얼팩터이론(Dual Factor Theory)은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 or Two 

Factor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 Herzberg(1966, 

1986)는 기술자와 회계담당자들과 같은 전문직 종사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근무 환경에서 직

무 만족을 유도하는 동기요인(motivator)과 직무 불

만족을 유도하는 위생요인(hygiene factor)이 독립적

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동기요인은 근무 환

경에서의 직무 만족을 유도하는 요인으로서 부재한다

고 해서 필히 직무 불만족을 유도하지는 않는 요인이

며 개인적으로 내재되는 경향이 있다. 동기요인을 만

족요인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반면 위생요인은 충족

되면 만족을 보장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직무 불만족

을 해소할 수 있지만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필히 직

무 불만족을 유도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위생요인은 

불만족 요인이라고 칭한다. 동기요인에는 개인의 성장

과 발전, 책임, 성취, 인정에 대한 욕구 등이 포함되며, 

위생요인에는 기업의 정책, 감독, 근무조건, 급여 등이 

포함된다 (Herzberg, 1986). 동기요인의 충족도 중요

하지만 사람들은 위생요인의 의미를 예방적이고 환경

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역시 사전에 고려

되어야 한다 (Zhang and Von Dran, 2000). 동기-위

생 이론은 몇몇 정보시스템 분야에 응용되었는데, 일

례로 웹사이트 설계 및 평가 시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

인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Zhang and Von Dr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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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팩터이론은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에 기반

을 두고 이를 정보기술(IT) 및 정보시스템(IS) 분야로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만족과 관련된 긍정적 측면을 

촉진요인(Enabler)으로, 불만족과 관련된 부정적 측면

을 억제요인(Inhibitor)으로 명명하고 있다. 듀얼팩터

이론에서는 IT/IS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Cenfetelli, 2004; Cenfetelli 

and Andrew, 2011). 

첫째,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은 단순히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다. 

심리학적으로 긍정의 반대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긍

정이 아니면 반드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은 서로 구별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시스템은 단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만 평가되지 않고 다양한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

을 같이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동시에 지각

할 수 있다. 둘째,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은 서로 다른 선

행요인을 갖는다. 촉진요인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설계 

시 목적에 맞는 설계의 응용을 통해 생성된다. 반면에 

억제요인은 시스템에서의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생성될 수 있다. 셋째,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은 시스템 사용에 서로 독립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 촉진요인이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별개로 억제요인은 행동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듀얼팩터이론에서는 IS 사용에 있어 촉

진요인과 억제요인이 상호 독립적으로 공존할 수 있

음을 주장한다. 그간의 MIS 연구에서 만족 관련 요인 

및 불만족 관련 요인들이 상이하게 도출된 점은 사용

자가 양 측면의 요인들을 독립적으로 동시에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인터넷 및 

IT 기반의 대표적인 서비스로서, SNS의 지속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공존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듀얼팩터이론은 매우 적합한 이

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듀얼팩터이론에 기반을 두고, 페이스

북에 대한 기존문헌조사를 통해 페이스북 사용의 주

요한 촉진요인으로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을, 주

요 억제요인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Information 

privacy concern)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페

이스북 사용자들이 이러한 역설적인 두 요인을 동시에 

인지하고, 이들이 페이스북 사용에 독립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 서로 다른 선행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검증

하고자 한다.

2.3 자기표현(Self-Presentation)

자기표현은 언어 및 비언어 신호를 사용하여 자신

에 대해 타인이 형성하는 인상을 통제하거나 관리하

려는 시도이다 (Goffman, 1959). 이는 목표 지향적인 

행위로서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다양한 자기표현

을 통해 의도한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 (Schlenker and Leary, 1982). 자

기표현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인 인상동기(Impression 

motivation)와 인상형성(Impression motivation)을 

거치게 되는데, 인상동기 과정에서는 타인의 마음에 

의도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자신에 대

해 타인이 형성한 인상에 주목하는 이유를 분석하며, 

인상형성은 의도한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의도

한 타인에 따라 특정한 자기표현 전략을 취하게 된다 

(Leary and Kowalski, 1990).

뉴미디어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자기표현은 대면 상

황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전통적

인 대면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표

현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Mehdizadeh, 

2010; Ong et al., 2011). 한편, SNS는 온라인 내의 

축소된 환경에서 비동기적(asynchronous)인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SNS 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상

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전략적인 자기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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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Walther, 1996). SNS는 사용자 자신이 원

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전략

과 의도한 타인들에게만 보여주는 기능을 사용한 기

술적 전략을 통해 더욱 정교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Litt et al., 2014; Haferkamp et al., 2012; 

Krämer and Haferkamp, 2011).

SNS는 프로필 사진, 그룹, 가상 게시판 등 자기

표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서한 외, 

2014; Haferkamp et al., 2012). 특히 페이스북에서

는 About Me, Main Photo, Me의 View Photos, 

Notes, Status Updates와 같이 자기표현과 관련된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사

용하여 시각적 또는 서술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Mehdizadeh, 2010). 프로필 기능은 SNS에서 제공

하는 핵심 기능으로 페이스북에서는 사진뿐만 아니

라 다이어리, 즐겨 듣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영화 등의 

관심사, 최근 활동, 생각, 감정, 기타 자신을 특별하고 

돋보이게 하는 점들을 자유롭게 보여주고 친구의 담

벼락(wall)에도 올리며 자신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Gross and Acquisti, 2005; 

Krämer and Haferkamp, 2011). 페이스북 사용 시 

다양한 자기표현 기능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본인에 의한 사진 게시와 같이 직접

적인 자기표현과 함께, 담벼락에 친구들이 올린 콘텐

츠와 시스템 기능에 의해 보여지는 친구 목록이나 사

진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자기표현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Ong et al., 2011). 페이스북은 타인에게 긍정

적인 인상을 형성하고자 자신이 보여주기 원하는 면

을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

으며 (Litt et al., 2014), 많은 사용자들이 자기표현

을 위해 페이스북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Dwyer, 

2007). 이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 자

신의 느낌이나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자기표현 과정

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하는 것은 즐거움, 만족 등 

SNS 사용의 내재적 동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

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Li, 2014; McCullagh, 

<표 1> 페이스북의 다양한 자기표현 기능

기  능 역  할

friends list
사용자 자신의 친구목록 링크를 보여주는 기능으로,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 링크를 
클릭하여 다른 사용자의 페이스북으로 이동 가능

wall
일종의 게시판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사용자 자신의 담벼락(wall)에 다른 사용자들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남김

pokes 사용자가 타인에게 초면의 인사말을 건낼 수 있음

status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소재 및 활동을 알림

events 사용자가 자신이 초대할 수 있는 미팅 혹은 이벤트를 계획할 수 있음

photos and video 사용자가 앨범, 사진, 비디오를 올리고, 다른 사용자가 코멘트를 달 수 있음

messages and chat 사용자가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음

groups 관심 있는 그룹을 만들고 참여

like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임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 기존 연구(Nadkarni and Hofmann, 2012)를 참조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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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Nadkarni and Hofmann, 2012; Nardi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현을 페이스북 지

속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촉진요인으

로 식별하였다. 

2.4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Information Privacy Concern)

정보 프라이버시의 일반적인 개념은 개인에 대한 정

보에 타인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 고유 영역을 유

지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가 

타인에게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전달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개인의 요구이다 (Lowry et al., 

2011).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이러한 개인의 프라이

버시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에 대한 염려로서, 정보 프라이버시 영역 내에서

의 공정함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다 (Lowry 

et al., 2011).

정보화 시대에 접어 들면서 사람들은 발전하는 컴

퓨터 기술을 통한 감시, 관찰로 인해 자신의 프라이버

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 왔다 (Best et al., 

2006). Web 2.0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웹 운영자 뿐

만 아니라 제3자인 마케터, 심지어 같은 서비스를 사

용하는 타인까지도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Dinev et al., 2009). 최근에는 IT 발

전과 SNS 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누

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Dinev and Hart, 2006), 

개인 정보 접근 및 통제 관리 강화 등 정보 프라이버

시 관련 사항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Bélanger and 
Crossler, 2011). 

SNS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의 특징은 (1) 서비

스 제공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문제와 (2) 사회적 위협

에 의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다. 

(1)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2차

적 사용과 관련된다. (2)는 SNS에 자신과 관련한 정

보를 올리는 것과 이 정보가 공유되어 다양하게 이용

될 가능성 및 타인 접근과 관련된다 (Krasnova et al., 

2009; Rader, 2014). (1)과 관련하여, SNS 제공자가 

사용자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하고 이 데이터를 

소셜 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하기 위해 유지한다는 점

에 유의해야 한다 (Dwyer et al., 2007). 특히 페이스

북은 사용자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

고 있는데, 매일 500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수

집되며,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 스트림을 관리하고 더불어 과거의 데이

터까지 관리한다 (Hogan, 2013). 또한 페이스북에서

는 써드파티(third party)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로 인한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도 존재한다. 이 기능을 통해 만들어

진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들의 프로필

이 개인화 서비스에 이용되고 (Ellison, 2007), 식별가

능한 사용자 정보가 추출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광

고회사와 공유되기도 한다 (Ellison, 2007; Wang et 

al., 2011b). 일례로 200만개 이상의 써드파티 웹 사이

트가 페이스북의 소셜 플러그인을 탑재하고 있고, 이 

사이트들은 페이스북 증명서(credential)를 사용하여 

페이스북 로그인 사용자가 사이트에 방문했을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Kontaxis et al., 

2011). (2)와 관련하여, SNS에서의 사회적 위협에 의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의 정도, 정보에 접근하여 볼 수 있는 

사람, 이들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와 연관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뉴스피드나 타임라인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자신의 활동에 대

한 정보가 모두 공개될 수 있다 (Boyd, 2008).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은 사전에 프라이버시 기본 설정 기능

을 가장 제한적인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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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념적 프레임워크

<그림 1> 개념적 프레임워크

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 설정은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Tschersich and 

Botha, 2014). 또한 사용자들이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

에 대해 쉽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Dwyer et al., 2007). 소셜 네트워크 피

셔(phisher)는 이런 점을 악용하여 서로 연결되어 방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람들로부터 다량의 노출

된 정보를 캐낼 수 있다 (Jagatic et al., 2007). 또한 

스토킹, 아이덴티티 절도, 사기, 공갈 뿐만 아니라 명

예 훼손, 원하지 않는 접촉, 역추적 기능으로 인한 감

시, 협박,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사용 등과 같은 수많

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페이스북 사용

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손상될 수 있다 (Chen, 2013; 

Krasnova et al., 2010; Pavlou et al., 2011; Wang et 

al., 2011a). 이와 같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있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페이스북의 지속적인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억제요인이 된다. 

2.5 개념적 프레임워크 

   (Conceptual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듀얼팩터이론과 기존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페이스북의 지속 사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으로 구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모델링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요

인과 억제요인이 우선 IS 사용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고려하여 (Cenfetelli and Schwarz, 2011), 페이

스북의 지속적인 사용의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페이스북의 지속적인 사용의도가 실제 지속 사용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듀얼팩터이론을 기반으로 페이스북

에서 나타나고 있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규

명하고자 한다. 2 장에서 설명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지속 사용의 주요 촉진

요인으로 자기표현을, 억제요인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들이 페이스북 지속 사

용의도와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

증토록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페이스북 지

속사용은 3가지 관점(차원), 즉, 사용시간(duration), 

사용빈도(frequency), 사용강도(intensity)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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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도록 한다. 이들 3가지 관점은 IS 사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때 널리 활용되는 개념으로 (Venkatesh et al., 

2008), 사용시간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하루에 평균적

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사용빈도는 단위기

간 내 접속횟수이며, 사용강도는 과거 대비 현재의 사

용 정도를 말한다.

듀얼팩터이론에 의하면,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은 서

로 다른 선행요인을 갖는다고 하였다 (Cenfetelli, 

2004; Cenfetelli and Andrew, 201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자기표현

과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해,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변수를 도출

하였다.  페이스북에서의 자기표현의 4가지 선행요인

으로 나르시시즘(Narcissism), 친교욕구(Need for 

affiliation), 관여도(Involvement),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about self-presentation)을 식별하였다. 페

이스북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으로

는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Previous experience 

of privacy infringement), 프라이버시 인식(Privacy 

awareness), 프라이버시 통제(Privacy control)를 도

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결과변수(사용의도 및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변수에 대한 통제를 고려하였

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외생변

수로는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doption Model, 

TAM)의 두가지 변수(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SNS 및 온라인 커뮤

니티에 대한 기존연구(Chiu et al., 2006; Kim et al., 

2011)를 참조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나이, 직

업, 사용기간)을 종속변수인 사용에 대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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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

3.2.1 자기표현 및 선행요인

우선,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

로 나르시시즘이 있다. 나르시시즘(Narcissism) 이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과장된 자아개념이

다 (Back et al., 2013). 나르시시스트는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타인에게 자기표현을 하고 사회적

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 적극적으로 자아개념을 강

화해 나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Back et al., 2013). 또

한 타인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표현을 주목해 줄 청중을 찾고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

해 나간다 (Carpenter, 2012; Ong et al., 2011). 페이

스북은 방대한 사용자들을 보유하며 이들 앞에서 행

위자가 자신의 매력적인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은유적인 표현 등을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표현을 하는

데 있어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사람들 간의 소통

을 위해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수단은 사용자들이 자

신에 대해 더욱 홍보하며 나르시시즘을 강화토록 돕

는다 (Buffardi and Campbell, 2008). 나르시시즘이 

강할수록 프로필 사진, 상태 업데이트 등을 통한 자기

표현을 많이 하고 (Mehdizadeh, 2010; Ong et al., 

2011), SNS에서 왕성한 사회적 활동과 자기표현 행동

을 자주 하게 된다 (Di Capua, 2012).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a: 나르시시즘은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친교욕구(Need for affiliation)는 긍정적인 대인관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정도이다. 높은 친교욕구

를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인 대인 관계 형성과 유지에 

관심을 두며,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

려는 경향이 높다 (Tran and Ralston, 2006). 일례

로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높은 친교욕구를 가진 소비

자들은 다른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

려는 일환으로 자기표현 행위를 더욱 많이 한다 (van 

Rompay et al., 2012). 온라인에서 친교를 통해 타인

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자기

표현은 필수적이다 (Park and Lee, 2014). 친교적인 

사회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이나 

현재 상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자신을 더욱 표현

한다 (Ong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b: 친교욕구는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관여도(Involvement)는 페이스북 활동에 참여하려

는 동기부여 혹은 관심의 정도이다. 사회 심리학에서 

관여도는 개인에게 있어 특정 행동의 중요성을 의미하

는데, 서비스 및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에게 중요

한 정도에 따라 개인이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의사결

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Haines et al., 2008). IS 서비스에 대해 높은 관

여도를 가진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 및 서비스를 수용

하고자 다양한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

여한다 (Ives and Olson, 1984). 개인이 참여하는 본

인의 커뮤니티(또는 조직)에 관여도를 느끼고 동화될

수록 커뮤니티에 친화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Kim et 

al., 2012; Zhou and Li, 2014). 자기표현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서, 페이스북 공간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려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정도가 높아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

하였다.

H1c: 관여도는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context인 페이스북에서의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about self-presentation)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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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 자기효능감의 원천은 크게 4가지

로서 성과 달성 경험, 대리적 경험, 사회적 신념, 신체

적 및 감정적 상태인데, 특히 특정 행동과 관련된 경험

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기효능감에 따른 행동의 

변화는 더욱 커진다 (Bandura, 1995). 개인은 자신이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행동을 선호하고 그것을 하

려는 경향이 있으며 (Compeau and Higgins, 1995) 

이러한 행동은 이어지는 목표에 기인한다 (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목표는 높아지고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도 높아진다. 그 결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표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사

람들이 성공적인 자기표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연결되며, 대면채널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자기표현에도 이러한 경향이 적용될 수 있다 (Krämer 

and Winter, 2008).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기표현

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자기표현을 하려는 욕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Kim et al., 2012), 페

이스북에서 자기표현을 위한 다양한 기능에 능숙하다

면 자신을 더욱  표현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d: 자기효능감은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자기표현은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선호하는 이미지

를 표현하는 정도이다. 가상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온

라인 상에서 자기표현을 하는데 있어 타인에게 자신

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Kim et al., 2012). SNS에서의 자기표현은 SNS

에 참가하는 주요 목적이 되며, 사용자는 자신의 중요

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타인은 이를 보고 해석한다. 사

람들은 SNS에서 표현하기를 원하는 자신에 대한 이미

지 구축을 위해 자신에 대해 더욱 선호되는 정보를 선

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Krasnova et al., 2010). 이

와 같이 SNS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자기표현을 통

해 사용자들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Krasnova et 

al., 2008), 결과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지속 사용 의

도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자기표현은 페이스북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및 선행요인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Previous experience 

of privacy infringement)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주요한 선행요인으로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처

리되는데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았다고 지각하게 

되는 직접적인 경험과 대중 매체 보도 등을 통해 사람

들의 정보가 오남용되는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간접적인 경험을 포함한다 (Smith et al., 1996). 

즉,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은 사용자가 온라인 상

에서 프라이버시의 피해에 노출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직접 혹은 간접 경험의 정도를 말한다.  개인들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자신이 겪어온 프라이버시 관련 경

험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Culnan, 1993).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 기업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게 되는

데, 개인정보 오남용에 노출되었거나 실제 피해를 입

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더욱 강

하게 느끼게 된다 (Smith et al., 201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3a: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라이버시 인식(Privacy awareness)은 개인이 페

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사례 및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이다. 프라이버시 인식은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

변수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인식이 높을수록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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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시 문제와 정책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Xu et al., 

2008). 대중적으로 사회적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해결하

기 위해 정책이 변화한다. 사회적 프라이버시 인식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및 절차에 대한 요

구와 관심에 대한 것으로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을 가진 사용자들은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 및 취약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손

실에 따른 결과, 프라이버시 정책 개발, 관련 뉴스 등

을 주시하고 이에 대해 더욱 잘 알게된다 (Dinev and 

Hart, 2004; 2005). 페이스북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

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들은 아이덴티티 절도나 스토

킹과 같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올릴 때 일어날 수 있

는 프라이버시 위험을 주의하고 경각심을 갖게되며 

(Govani and Pashley, 2005) 결과적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증가할 수 있다 (Dinev and Hart, 2005).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3b: 프라이버시 인식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라이버시 통제(Privacy control)는 페이스북에

서 프라이버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사용자

의 신념으로서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주요 요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

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한 일정한 통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믿게 되면 프라이버시 침해의 염려를 덜 하

게 된다 (Xu et al., 2011). 또한 사용자가 수집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

를 갖게 되면 프라이버시 염려를 덜 할 수 있다 (Wu 

et al., 2012). 반면 개인정보의 통제 권한 상실은 프라

이버시 침해의 염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Dinev 

et al., 2009). CPM 이론(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 Theory)에 의하면 SNS 사용 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

이다. 다수의 모바일 SNS 사용자들은 자신이 공유하

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원한다 (Zlatolas et al., 2015). 페이

스북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변하게 되면 이에 따

라 사용자는 공개되는 정보와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친구의 범위에 대한 프라이버시 설정을 바꿀 수 있도

록 한다. 이와 같이 최근 SNS는 사용자에게 프라이버

시 통제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설정이 다소 복

잡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통

제 권한을 정책으로 보장하고 더욱 사용하기 쉬운 프

라이버시 통제 설정을 가능하게 하면 프라이버시 염려

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Krasnova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3c: 프라이버시 통제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Information 

privacy concern)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정보 프라이

버시 침해를 염려하는 정도를 말한다. 온라인 환경에

서 사용자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염려하게 되면 개

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예상되는 잠재적인 손실이 

증가할 것이라는 신념이 굳어지게 되어 결국 개인정

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Malhotra et al., 2004). 많은 온라인 기업들이 고

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기업이 기회주의적인 행동

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mith et al., 2011).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인 경우 사용자들

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해

당 기업 및 서비스 사용 지연, 거부, 중단 등의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Dinev and Hart, 2006; 

Eastlick et al., 2006; Son and Kim, 2008). SNS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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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역시 프라이버시를 염려하는 사용자들은 SNS 

제공자가 본인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걱

정하고 소셜 네트워크 활동에 소극적이 된다 (Choi 

and Jiang, 2013; Krasnova et al., 2009). 특히 SNS

가 갖는 태생적인 개방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개인정

보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SNS에서의 정보 프라이버

시는 더욱 이슈가 될 수 있다 (Jung et al., 2011). 프라

이버시 문제에 직면하는 SNS 사용자는 SNS 사용 중

단 및 다른 서비스로의 이동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Dwyer, 2007; Zhou and Li, 2014), 해당 SNS에 대

한 지속 사용의도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페이스북의 지속적인 사용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페이스북 지속 사용의도와 실 사용

행동적 의도는 사람이 미래의 특정 행동을 수행하

거나 혹은 수행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우는 정도이

며, IS 분야에서 실 사용 행위의 예측 변수로서 널리 

사용되어왔다 (Venkatesh et al., 2008). 합리적 선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 변수 조작적 정의 Reference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에 대한 과장된 자아 개념
Back et al., 2013; 
DeWall et al., 2011

친교욕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정도
Steers and Braunstein, 1976; 

Tran and Ralston, 2006

관여도 페이스북에 참여하려는 동기부여 혹은 관심의 정도 Kim et al., 2012

자기효능감
페이스북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능력에 대한 
신념

Kim et al., 2012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사용자가 온라인 상에서 프라이버시의 피해에 노출되었거나 실제 피해를 
입은 직접 혹은 간접 경험의 정도

Smith et al., 2011;
Xu et al., 2011

프라이버시 인식 개인이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사례 및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Xu et al., 2008

프라이버시 통제 페이스북에서 프라이버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사용자의 신념
Xu et al., 2011;

Zlatolas et al., 2015

자기표현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선호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정도
Kim et al., 2012;

Krasnova et al., 2010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페이스북 사용자가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를 염려하는 정도
Krasnova et al., 2009; 
Son and Kim, 2008;

페이스북의 지속 
사용의도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Bhattacherjee, 2001; 

Venkatesh et al., 2008;

페이스북의 지속 사용

사용시간 평균 페이스북 이용시간 (Duration)

Venkatesh et al., 2008사용빈도 페이스북에 접속 횟수 (Frequency)

사용강도 예전 대비 최근 페이스북 사용 정도 (Intensity, 증감정도)

인지된 유용성
(통제변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믿는 정도 Wang et al., 2008

인지된 용이성
 (통제변수)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 Wa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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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이론에 의하면 행동적 의도는 행동의 선행요인으

로서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정 결과로 이어

질 가능성에 대한 주요 정보 혹은 신념의 기능을 한다 

(Madden et al., 1992). 또한 계획된 행동 이론에 의하

면 행동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일반적으

로 행동은 의도로부터 정확히 예측될 수 있다 (Ajzen, 

1991). 따라서 페이스북에 대한 지속 사용의도는 지속

적인 페이스북 실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의도가 실 사용의 3가지 측면(사

용시간, 사용빈도, 사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5a: 페이스북의 지속적인 사용의도는 페이스북 사용시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b: 페이스북의 지속적인 사용의도는 페이스북 사용빈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c: 페이스북의 지속적인 사용의도는 페이스북 사용강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 방법  
제안한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방법론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SNS로서 페이스북을 연구 

Context로 선택하였다.

4.1 측정도구 개발

3장에서 제안한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

의 측정항목들은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

목들을 활용하여 연구의 Context에 맞게 응용, 개발

되었다. 페이스북의 지속적인 사용을 제외한 모든 연

구변수의 설문항목은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측정

되었다. 본 설문에 들어가기 전, 페이스북 사용 경험을 

가진 대학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측정항목의 적정성 

조사를 위해 사전테스트(Pre-test)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측정항목을 읽고 이해하는데 있어 어렵거

나 모호한 부분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

지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세부 

측정항목은 <Appendix>에 제시되어 있다. 

4.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 기능을 통해 작성

되었으며,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접속 링

크를 홍보하고 설문 참여를 독려하였다. 본 설문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수행되었다. 수집된 

설문지 총 250부 중, 미완료 및 불성실 응답 9부를 제

외한 241부의 응답을 최종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특성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표본수(명) 비율(%)

성별
남성 145 60.2%

여성 96 39.8%

나이

20대 199 82.6%

30대 37 15.4%

40대 4 1.7%

50대 이상 1 0.4%

직업

대학생 116 48.1%

대학원생 49 20.3%

직장인(회사원) 50 20.7%

전문직 14 5.8%

자영업 2 0.8%

주부 1 0.4%

기타 9 3.7%

페이스북 
사용기간

1년 미만 8 3.3%

1년 ~ 2년 24 10.0%

2년 ~ 3년 60 24.9%

3년 ~ 4년 53 22.0%

4년 이상 96 39.8%

Ⅴ. 데이터 분석 및 결과

5.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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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신뢰성 및 수렴타당성 분석 결과   

연구변수 측정항목 Std. Loading t-value AVE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lpha

나르시시즘
(Narcissism)

NAR1 0.815 17.520 

0.673 0.861 0.758 NAR2 0.845 24.539 

NAR3 0.801 15.974 

친교욕구
(Need for affiliation)

AFF1 0.622 2.798 

0.516 0.759 0.564 AFF2 0.692 3.821 

AFF3 0.827 5.429 

관여도
(Involvement)

INV1             0.848 23.918

0.749 0.923 0.888 
INV2 0.910 63.562 

INV3 0.834 29.219 

INV4 0.867 42.594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about self-

presentation)

EFF1 0.942 108.526

0.905 0.966 0.947 EFF2 0.962 135.861 

EFF3 0.949 115.767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

석을 위해 SPSS 21 및 SmartPLS 3을 사용하였다 

(Ringle et al., 2015). 측정항목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및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한 측정항목의 신뢰성, 수렴타당성, 판별타당성 충

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먼저 베리맥스(Varimax) 요인회전 방식을 통해 

EFA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해당 요인에 대한 적재값

이 0.6 미만인 PEX1을 제거한 후 각 연구변수에 대

한 모든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

이 0.6을 상회하며 교차요인적재값(Cross loading)

은 0.4 미만임을 확인하였다 (Bagozzi et al., 1988). 

이후 CFA를 통해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CFA 결

과, 각 연구변수에 대한 모든 측정항목들의 표준적

재값(Standard loading)이 기준치인 0.6 (Hess et 

al., 2009)을 상회하였고 t값이 모두 1.96 이상으로 

유의하였다. 모든 변수의 평균추출분산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0.5 이상이며, 모든 변

수의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가 0.7 이

상으로 수렴타당성 및 신뢰성 기준에 부합하였다 

(Gefen et al., 2000; Hair et al., 2014). 대부분 변

수의 Cronbach’s alpha 값은  0.7를 상회하였고, 친

교욕구와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의 Cronbach’s 

alpha 값은 0.5 ~ 0.6으로 나타났다. 단, 초기 연구 단

계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0.5~0.6 수준이면 신

뢰도가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다 (Nunnally, 1978). 

따라서, 본 연구 변수들의 신뢰도 확보에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하였고, 수렴타당성 확보가 검증되었다.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연구변수의 AVE의 제곱

근 값이 해당 연구변수와 다른 연구변수들과의 상

관관계 값들 보다 모두 큼이 확인되어 (Fornell and 

Larcker, 1981) 판별타당성이 총족되었다 (<표 5> 참

조). 추가적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이

슈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확인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값이 1.0 ~ 1.412사이로 나타나 10을 넘지 않음에 따

라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Hair et 

al., 1998; Cheng et al., 2006).



312016. 3

페이스북에서의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 연구: 듀얼팩터이론을 중심으로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Previous experience of 
privacy infringement)

PEX2 0.876 16.604 
0.679 0.808 0.534 

PEX3 0.768 10.297 

프라이버시 인식
(Privacy awareness)

PAW1 0.832 21.766 

0.766 0.907 0.850 PAW2 0.941 71.421 

PAW3 0.849 21.137 

프라이버시 통제
(Privacy control)

PCT1 0.869 5.251 

0.778 0.933 0.905 
PCT2 0.863 5.604 

PCT3 0.884 6.385 

PCT4 0.911 7.352 

자기표현
(Self-presentation)

SPR1 0.908 66.589 

0.774 0.932 0.901 
SPR2 0.931 85.240 

SPR3 0.768 19.387 

SPR4 0.903 59.299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Information privacy concern)

PCN1 0.859 34.875 

0.783 0.956 0.944 

PCN2 0.915 54.646 

PCN3 0.917 71.600 

PCN4 0.894 56.286 

PCN5 0.886 49.803 

PCN6 0.836 29.809 

페이스북의 지속 사용의도
(Intention to continually use 

Facebook)

INT1 0.970 189.845 

0.853 0.958 0.939 
INT2 0.970 190.781 

INT3 0.973 277.347 

INT4 0.764 18.432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USF1 0.846 6.612 

0.747 0.899 0.831USF2 0.888 8.632 

USF3 0.860 8.850 

인지된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

EOU1 0.956 23.146 

0.890 0.961 0.939 EOU2 0.941 32.833 

EOU3 0.934 19.045 

5.2 가설 검증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PLS(Partial Least Square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PLS는 변수의 경로와 설명력을 나타내는 구조모

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중소 규모 사이즈

의 표본 분석과 매개 변수 효과를 검증할 때 유용하다 

(Chin, 1998; Yoo and Alavi, 2001). 본 연구에서는 

Smart PLS 3을 사용하였으며 단측 검증(one-tailed 

test)을 실시하였다. 

촉진요인 측면에서 자기표현의 선행변수 검증 결

과, 나르시시즘(t값=2.19, p<0.05), 관여도(t값=2.93,  

p<0.01), 자기효능감(t값=6.37, p<0.001)이 자기표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H1a,c,d 채택), 친교욕구는 

자기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값=0.64, 

p>0.05; H1b 기각). 억제요인 측면에서 정보 프라이버

시 염려의 선행변수 검증 결과에서는, 과거 프라이버

시 침해 경험(t값=3.45, p<0.001), 프라이버시 인식(t

값= 4.61, p<0.001)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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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미쳤고(H3a,b 채택), 프라이버시 통제

(t값=1.81, p<0.05)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H3c 채택). 따라서 H3와 관련

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촉진요인 및 억제요인과 페이스북 지속 사용의도 

간 가설 검증 결과, 촉진요인인 자기표현(t값=2.53, 

p<0.01)과 억제요인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t값

=4.93, p<0.001)가 모두 페이스북의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2, H4 채

택).

끝으로, 페이스북의 지속 사용의도는 페이스북의 지

속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검증결

과, 지속적인 페이스북 사용의도는 사용시간(t값=6.7, 

p<0.001), 사용빈도(t값=11.55, p<0.001), 사용강도

(t값=8.77, p<0.001)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H5a,b,c 채택).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결과변수(사용의도,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

변수를 통제하였다. 통제변수의 영향력 분석 결과, 페

이스북의 지속 사용의도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이 유

의한 영향을 미쳤고 인지된 유용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속 사용의도에 대해 인지된 용이성

을 통제할 경우(즉, 통제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

할 경우), 사용의도에 대한 R2 값이 0.116에서 0.166

으로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페이스북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 t-검정(성별차이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수행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사용시간

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사

용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사용시간과 사용빈도의 차이가 유의했는데, 특히 20

<표 5>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AFF EFF EOU USF INT INV NAR PAW PCN PCT PEX SPR

AFF 4.953 0.979 0.718 

EFF 3.494 1.456 0.187 0.951 

EOU 4.943 1.320 0.149 0.360 0.944 

USF 4.369 1.361 0.086 0.405 0.252 0.865 

INT 4.886 1.598 0.131 0.149 0.249 0.172 0.923 

INV 2.999 1.227 0.095 0.451 0.252 0.380 0.376 0.865 

NAR 4.574 1.171 0.366 0.255 0.135 0.184 0.074 0.193 0.821 

PAW 3.355 1.443 0.167 0.218 0.172 0.162 -0.062 0.126 0.178 0.875 

PCN 4.692 1.398 0.064 0.068 0.096 0.147 -0.245 -0.111 0.062 0.311 0.885 

PCT 3.791 1.384 0.150 0.097 0.162 0.155 0.215 0.133 0.073 0.096 -0.123 0.882  

PEX 3.876 1.079 0.165 0.048 -0.022 0.119 -0.079 -0.063 0.165 0.249 0.319 -0.077 0.824

SPR 4.118 1.331 0.181 0.537 0.247 0.518 0.209 0.392 0.288 0.130 0.107 0.124 0.138 0.880 

주: 대각선의 값은 각 변수에 대한 AVE의 제곱근의 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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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검증 결과

대가 30대보다 사용시간과 사용빈도가 더 높았다. 페

이스북 사용기간에 따라서는 사용시간과 사용빈도의 

차이가 유의했는데, 특히 1년 미만의 사용자는 최소 1

년 이상의 사용자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았다. 한편, 직

업에 따른 유의한 사용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사용강

도에 대해서는 모든 통제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성별, 나이, 페이스북 사용기간

이 실제 페이스북 사용정도(사용시간,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 인구통계학적 외생

변수를 통제할 경우, 종속변수인 사용시간과 사용빈도

의 R2 값이 각각 0.115에서 0.185로, 0.373에서 0.406

으로 상승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제변수의 결과변수

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연구 모델의 설명력

을 높이고,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가설 검증 이후 추가적으로, 듀얼팩터이론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촉진요인과 억

제요인이 상호 독립적이면서, 서로 다른 선행변수의 영

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기표현과 정보 프라

이버시 염려가 서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듀얼팩터가 상호 독

립적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자기표현(촉진요인)의 

선행변수들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억제요인)에 영향

을 주는지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변수들이 자

기표현에 영향을 주는지를 SEM 기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유의수준 0.05기준), 각각의 선행변수가 상대방

의 요인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듀얼팩터가 서로 다

른 선행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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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토의 및 의의

6.1 연구 결과 토의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사용 시 나타나는 프

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듀얼팩터이론을 기반으로 

규명하였다. 즉,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해 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표현 

또한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IT 서비스 사용에 있어 

독립적인 두가지 요인이 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편, 가설 검증 결과에서 페이스북의 지속 사용의도에 

자기표현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경로계수값 보다 정

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경로계

수값이 좀더 크게 나타났으나, 이들 경로계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테스트(F-test on the equality 

of regression coefficients)(Chatterjee and Hadi, 

1999; 2006)를 추가 수행한 결과, 경로계수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

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자기표현이 지속 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러므로 두 요인이 독립적으로 공존하면서 페이스북 

사용의도에 영향을 줌이 재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를 통해 분석되었듯이, 페이스북 사용에 있어 정보 프

라이버시 염려는 억제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염려

가 높을수록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 역설적으로, 페이스북 사용 시 개인정보 공개 및 

자기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자기표현이 프라이버시 

염려와 독립적인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페

이스북 사용자들은 자기표현을 통해 만족, 즐거움 등

의 내재적인 동기들을  총족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사

용하게 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촉진요인 측면에서 자신

을 대단히 여기고 자아개념이 강한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게 자신을 과시하고자 페이스북에서 타인들에

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페이스북에 참여하려는 동기와 관심이 높은 사

람들은 페이스북 이용 행위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중

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즐겨하

는 자기표현 행위에 더욱더 많이 참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자기표현에 대한 자기효능감

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매력적으로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자기표현에 대한 기대감을 안

고 페이스북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것이

다. 한편, 자기표현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에서, 선행 

변수 중 자기효능감과 자기표현 간의 경로계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여도 순이었다. 단, 

이들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F-test(Chatterjee and 

Hadi, 1999; 2006)를 통해 추가 검증한 결과, 경로계

수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기표

현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영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

서는 친교욕구가 자기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지치 못

했는데, 친교욕구는 꼭 페이스북과 같은 SNS만이 아

니라 온/오프라인의 별도 친교 모임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페이스북에서의 자기표현을 위해 친교

욕구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억제요인 측

면에서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한 페이스북 사용

자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를 느끼며 다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의 프라이

버시 사례 및 정책을 접하고 알게 됨에 따라 높은 프

라이버시 인식을 지니게 되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

아져 프라이버시 염려를 증가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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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

하게 수집하고 심지어 비회원의 웹브라우저에 쿠키를 

심어 웹 이동경로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

히 유럽 내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고 알려졌는데 (BBC, 2015; Techcrunch, 2015), 유럽

의 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필을 통해 수집

된 모든 정보의 사본을 페이스북에 요구하여 받았을 

때 이 사본에는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 송신 및 수

신한 메시지, 좋아요(Like) 행위와 포스팅하고 친구를 

맺는 등 그 동안의 모든 개인 활동에 대한 정보가 포

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와 관련

된 부정적인 사건 및 해결 과정을 접하게 되면 사용자

들은 더욱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를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페이스북 사용자가 다양

한 프라이버시 설정 기능을 잘 알고 자신의 프라이버

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정보 프라이버시 염

려는 줄어들 수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

려는 의도가 높을수록 실제 페이스북 평균 사용시간 

및 빈도, 지속 사용강도가 증가됨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된 행동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의 주장

과 같이 행동적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현상

이 규명된 것이다.

6.2 학술적·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듀얼팩터이론에 기반을 두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촉

진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억제요인을 포괄적

으로 고려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듀얼

팩터이론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페이스북 사용의 촉

진요인과 억제요인이 상호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서로 

다른 선행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검증하였다. 기존의 

페이스북 및 SNS 관련 연구들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 중 한가지 측면에 집중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

는 최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SNS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다루었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도 불구

하고 페이스북 등 SNS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체계적인 이론 하에  규

명하였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는 앞으

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분야

이다. 본 연구 결과는 MIS 및 사회과학, 정보보호 분

야에서 향후 진행될 관련 연구에 학술적으로 유용한 

참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페이스북 등 SNS에

서의 프라이버시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SNS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

해 SNS제공자(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

한다. 본 연구결과, 페이스북 사용자는 자신의 모습을 

선별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

음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

조하여,  SNS 제공자는 자기표현과 관련되어 차별화

된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사용을 촉진토록 한다. 

특히 사용자들의 활발한 자기표현 행위를 유도하기 위

해 나르시시즘 성향을 지닌 사용자들에게는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징적인 시그니쳐를 

제공하여 명성을 쌓고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

고, 일반 사용자들도 다양한 자기표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고심해야 할 것

이다.

한편 페이스북 등 SNS 제공자는 사용자의 프라이버

시 염려를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수행함으

로써 기존 SNS 사용자의 이탈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SNS 제공자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문제 발생 시 명확한 해결 방안을 갖춤으로

써 사용자들이 SNS의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 정책이 

잘 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관련된 염려를 최소

화해야 한다. 또한 SNS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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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집 및 활용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본인의 정보 공개 범위와 타인 접근 등을 수월하게 통

제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프라이버시를 염려하지 않고 활발한 자기

표현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6.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한 향

후 연구 진행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에는 20~30대가 다수를 차지

하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실제 

20~30대가 SNS 사용의 주류를 이루고는 있으나, 향

후 연구에서는 나이, 직업에 있어 표본의 편향을 줄이

기 위해 보다 고른 연령대와 직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지속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자

기표현을 제시하였다. 단, 페이스북 사용에 있어 자기

표현 외에 정보 탐색/획득, 경제적 보상, 사회적 관계 

등의 다른 촉진요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SNS에서는 

자아에 대한 표현과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

(예: 대인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친밀감 및 애착 형성, 

신뢰, 인적 네트워크 확장 등)도 중요한 촉진요소가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적 요인을 촉진

요인으로 추가하여 연구모델을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억제요인 측면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외

에, 과도한 SNS 사용에 의한 과부하와 피로감으로 인

해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Lee et al., 2016).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을 대상

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페이스북은 가장 높은 시장 점

유율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SNS이기에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페이스북 이외에도 카카오스

토리,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다양한 SNS

가 존재하고 서비스 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SNS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해당 SNS의 주요 목적에 맞게 대표적

인 촉진요인과 억제요인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에서는 연구의 범위에 다양한 SNS를 포함함으로써 각

각의 SNS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SNS 간 차이점  및 유사점 연구 등

을 통해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라

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발생시키는 촉진요인과 억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들 두 요인이 상호 독립적

으로 지속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단, 

이들의 영향력은 사람들의 성향과 조사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어떠

한 요인들이 조절변수가 되어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의 

영향력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후속 연구

를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활성화 되면

서, 이들 사이버 공간이 사람들 간 지식과 정보 공유

의 장의 역할을 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창

출하고있다. 반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개인들의 각

종 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전파됨에 따라 원치않는 프

라이버시 침해와 비허가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위

험 또한 증가하였다. 지식경영 측면에서 SNS가 건전한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양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긍정적・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 방안

들이 꾸준히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측면에서 유용하게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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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연구변수 측정항목 Reference

나르시시즘
(Narcissism)

NAR1 나는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Back et al., 2013;
DeWall et al., 2011

NAR2 나는 언젠가 유명해질 것이다.

NAR3 나는 좋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 받을만하다.

친교욕구
(Need for affiliation)

AFF1
나는 선택할 수 있다면 혼자 하기 보다는 타인들과 함께 일하려고 
한다.

Steers and 
Braunstein, 1976;

Tran and 
Ralston, 2006

AFF2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타인의 감정을 많이 배려한다.

AFF3 나는 타인들과 일과는 무관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관여도
(Involvement)

INV1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 가장 재미있는 일 중 
하나이다.

Kim et al., 2012

INV2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INV3 나는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다.

INV4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about self-

presentation)

EFF1
나는 페이스북에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적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Kim et al., 2012EFF2 나는 페이스북에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적 잘 장식할 수 있다.

EFF3
나는 페이스북에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Previous experience of 
privacy infringement)

PEX1
나는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종종 
있다.

Smith et al., 2011;
Xu et al., 2011

PEX2
나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정보의 오남용에 대해 종종 듣거나 기사를 
접한다.

PEX3 나는 기업이 내 허가 없이 내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험을 종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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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인식
(Privacy awareness)

PAW1 나는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문제 및 지침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Xu et al., 2008PAW2
나는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문제 및 침해에 대한 뉴스 및 이후 
전개상황을 주시한다.

PAW3
나는 페이스북 및 정부기관이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꾸준히 주목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통제
(Privacy control)

PCT1
나는 페이스북에 제공하는 내 개인정보의 범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Xu et al., 2011;
Zlatolas et al., 2015

PCT2
나는 페이스북이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PCT3
나는 페이스북에 올린 나의 개인정보의 공개범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PCT4
나는 페이스북에 올린 나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기표현
(Self-presentation)

SPR1 나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선호하는 이미지를 만들기를 원한다.

Kim et al., 2012;
Krasnova et al., 2010

SPR2
나는 페이스북에서 나의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한다.

SPR3 나는 페이스북에서 나에 대한 실제 이미지를 표현하기를 원한다.

SPR4
나는 페이스북에서 타인에게 내가 원하는 인상을 심어주기를 
원한다.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Information privacy 

concern)

PCN1
나는 페이스북이 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이 염려된다.

Krasnova et al., 2009; 
Son and Kim, 2008;

Xu et al., 2011;
Zlatolas et al., 2015

PCN2
나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한다.

PCN3 나는 페이스북에 제공한 내 정보가 오남용될까 염려된다.

PCN4
나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를 올려야만 할 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PCN5
나는 페이스북에서 타인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가 꺼려진다.

PCN6
나는 페이스북에서 타인이 나의 사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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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지속 사용의도
(Intention to continually 

use Facebook)

INT1 나는 향후 6개월 간 페이스북을 계속 사용할 의도가 있다.

Bhattacherjee, 2001;
Venkatesh et al., 

2008;
Wang et al., 2008

INT2 나는 향후 6개월 간 페이스북을 계속 사용할 것 같다.

INT3 나는 향후 6개월 간 페이스북을 사용할 계획이다.

INT4 나는 페이스북 사용을 중단하고 싶다. (Reverse)

페이스북의 지속 사용
(continuous Facebook 

usage)

DUR
귀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페이스북을 몇 시간 사용하십니까? 
(Duration)

Venkatesh et al., 
2008

FRQ 귀하는 페이스북에 얼마나 자주 접속하십니까? (Frequency)

ITS
귀하의 최근 페이스북 사용 정도는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Intensity, 증감 정도)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USF1 나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친구들을 더욱 빨리 찾을 수 있다.

Wang et al., 2008USF2 나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친구들과 더욱 쉽게 접촉할 수 있다.

USF3
나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친구들과 접촉하는 데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한다.

인지된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

EOU1 나는 페이스북 사용 방법을 배우기가 쉽다.

Wang et al., 2008EOU2 페이스북 사용 방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EOU3 내가 페이스북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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